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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� 서원해서� 기도한다는� 것은� 어떤� 의미가� 있을까요?� 왜� 우리가� 신중하게�

서원해야�하는지,� 밑줄� 친� 부분을�참고하여�함께�나누어�주십시오.� 또한�

내� 인생에서,� 또는� 주변� 사람들�가운데�서원해서�기도하는�것을�직,간접

적으로�경험한�적이� 있다면�함께� 나누어�봅시다.

2.� 우리� 자녀들은� 부모가� 하나님을� 섬기는� 모습을� 보고� 배웁니다.� 우리� 자

녀들이� 나의� 신앙생활하는� 모습들을� 보며,� 배우지� 않았으면� 하는� 모습

과�꼭� 배웠으면�하는�모습을�한가지씩�이야기해�봅시다.

밑줄� 친� 부분을� 보면,

서원하는� 가장� 중요한� 목적과� 이유가,

<하나님께� 더� 크게� 헌신하기� 위함>� 이라고� 말했습니다.

즉,� 서원은� 곧� 헌신을� 동반한다는� 의미입니다.

그래서� 서원할� 때는,

가벼운� 마음으로� 하는� 것이� 아니라,�

이� 서원� 이후에� 내가� 하나님� 앞에� 어떻게� 헌신해야� 할지

구체적인� 생각과� 마음을� 가지며� 신중하게� 해야� 하는� 것입니다.

인생에서� 직,간접적으로� 서원을� 경험해� 보신� 분들의� 이야기를

함께� 나누어� 보시면� 좋을� 것� 같습니다.

혹시,� 나눔을� 하시면서,

전체적인� 분위기가� 서원을� ‘거래(Deal)� 의� 관점’� 으로�

<오해하지� 않도록>� 해주십시오.

하나님께서는� 우리가� 다짐하는� 그� 헌신의� 결과물의� 크기를� 보고

기도� 응답을� 결정하시는,� ‘거래’의� 개념이� 아닙니다.

서원은,� 우리가� 그렇게� 결단하는� <마음의� 중심>� 을� 보시고

하나님께서� 응답해� 주시는� 것입니다.

질문� 그대로입니다.

우리� 자녀들은� 부모의� 거울입니다.

자녀의� 어떤� 부분을� 탓하는� 것은,

그� 모습이� 부모에게도� 동일하게� 있다고� 생각하면� 됩니다.

‘세상에� 나쁜� 자녀는� 존재하지� 않는다.� 나쁜� 부모만� 존재할� 뿐..’�

이라는� 말이� 있듯,� 부모의� 역할은� 매우� 중요합니다.

신앙도� 마찬가지입니다.

부모가� 기도하는� 것을� 보고� 배우고,

부모가� 기도하지� 않는� 것도� 보고� 배웁니다.

말씀을� 보는� 것도� 배우고,

말씀을� 가까이� 하지� 않는� 것도� 배웁니다.

여러� 가지� 신앙생활의� 모습� 가운데,

나의� 어떤� 모습은� 배우지� 않았으면� 하는지,

또� 어떤� 모습은� 배웠으면� 하는지를� 함께� 나누도록� 해주십시오.�

혹은,� ‘나에게는� 없지만,� 우리� 자녀들은� 이런� 부분은� 배웠으면� 좋겠다’

라고� 소망하는� 방향으로� 나눔을� 이끌어� 주셔도� 좋을� 것� 같습니다.


